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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recreation expense, and personal assets employing the data of people

with disability.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work is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and recreation expense are independent variables. Personal assets was the

moderating variable in this work. The source of data i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study period is 2016-2018,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11,391. For testing hypotheses, this research perform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unveiled that subjective health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lso, quality of lif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recreation expense.

Plus, the results showed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ssets in the

association between recreation expense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docu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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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운영은 2019년 약 1.37조를 지출하였고 2020년에는 1.4조의

금액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e-나라지표,

2021). 또한, 보건복지부(2021)은 2020년 동안 추가로 등록된 장애인의 인구가

8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구와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

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다수

의 기존문헌들은 삶의 질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삶의 질이 탐구 가

치가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오세일, 2019; 김혜연, 2020; 손경선·김

찬룡, 2021).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을 선정하였다. 선

행연구들은 개인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선행되어야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문필동·이정화, 2019; 안서연·조미라, 2019; 원서

진, 202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관적 건강도를 독립변수로 이용할 것이

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가 비용을 독립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여가 비용은 개

인의 여가를 소비하는 정도의 양과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김지은·이영준·오세이, 2022; 조형

선·이유진·황선환, 2022).

본 연구는 보유자산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소

유는 일종의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빈부차

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유자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도 차이

가 있을 것이다(김주영, 2021; 채종훈, 2021). 이러한 특성은 여가 비용 지출에 대해

서도 그 효과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

구하고, 장애인들의 여가 비용 지출의 형태가 개인 보유 자산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탐구에 관한 결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유자산을 조절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확인을 통하여 기존연구가 미미하게 탐구한 부분

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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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주관적 건강

과 여가비용의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건강과 여가비용의 영향과 보유자산의 조절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관련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적 고찰 및 연구가설 도출

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지표의 하나이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

한다(오세일, 2019; 김혜연, 2020).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

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한재원·이수기(2019)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윤선미·김태욱(2019)은 호텔에서 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변금선·

김기헌(2019)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경숙·김윤미(2019)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효순(2019)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손경선·김찬룡(2021)은 요가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련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은 다수의 연구에서 탐구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2. 삶의 질의 결정요인

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을 지칭하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평가 지표이다(원서진, 2020;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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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2020). 건강상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한 일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다양

한 선행연구가 이와 관련된 주장을 펴고 있다(문필동·이정화, 2019; 안서연·조미라,

2019). 실증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윤영·현혜순·방활란(2020)은 농촌지역 중노년층

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

인애(2021)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도의 삶의 질에 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손근호·김경호(2020)와 문준호·심지민·이원석(2022)은 노인을 대상으

로 삶의 질이 주관적 건강도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

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주관적 건강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가 비용

본 연구의 다음 영역은 여가비용이다. 여가 비용은 개인이 여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김지은 외, 2022; 조형선 외, 2022). 여가비용의

더 많은 지출은 보다 많은 혹은 질이 좋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

은 여가 비용의 지출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김보람·김매이, 2020; 김태

환·황선환, 2020). 김진원·임구원(2020)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전양진(2019)는 중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송진영(2021)은 장애인을 대상

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여가 비용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보유자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보유자산이 많다는 것

은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며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김주영, 2021; 채종훈, 2021). 이는, 보유자산이 많은 개인의 경우 여

가활동에 대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의 경우 여가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재화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재호·오신휘, 2015; 김자영·한창근, 2016).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르

면 재화가 제약된 상황에서 적은 단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보다 높은

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높아 자유롭게 여가비용을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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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개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단위 비용당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김

성현, 2008; 민세진, 2016). 즉, 개인보유자산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여가비용지출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론적 고찰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보유 자산은 여가 비용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에 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은 본 연구의 모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과 여가비용을 이용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림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

가로, 본 연구는 보유자산을 조절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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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변수 측정

장애인 패널 조사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https://edi.kead.or.kr)에서

설문 조사를 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2차 자료이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를 포함하고 이후의 자료는 조사가 되지 않아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의 최대치를 분석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서 모두 11,391부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변수의 측정을 살펴보면, 삶의 질은 5점 척도 (1= 매

우 낮다, 5 =매우 높다), 주관적 건강은 4점 척도로(1 =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4 =

매우 좋은 편이다) 측정되었다. 여가비용은 설문참여자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여가

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측정하였다. 개인보유자산의 경우는 직접 자신의 보유 자산

을 만원 단위로 써넣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금액과 관련된 변수의 단위는 10,000원

이다. 성별은 명목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 = 남성, 1 = 여성). 장애 정도의

경우 역시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0 = 경증, 1= 중증). 나이의 경우는 직접적인

설문참여자의 신체 나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였고 이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는 패널데이터로 다수의 연도와 다수의 설

문참여자로 구성되어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생략된 변수로 인한 추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확률효과의 다중선형회귀분석 방법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의 회귀모형에서 결과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가설검

증 결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소자승법은 회귀식에서 추정된 선형방

정식의 지점이 각각의 관측치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시켜 계수를 추정하는 방

식이다(Wooldridge, 2009). 다음으로, 고정효과는 연도 더미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

함하여 생략 변수 때문에 발생하는 추정의 편향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고 확률효

과는 회귀모형에 관측되지 않는 효과를 집어넣어 추정의 편향을 줄이고자 하는 방

법이다(Wooldridg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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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질 3.27 0.69 1 5

주관적 건강 2.48 0.66 1 4

여가비용 5.40 7.99 0 150

보유자산 13,788.55 26,000.40 0 600,000

장애정도 0.32 0.47 0 1

성별 0.65 0.47 0 1

나이 43.70 12.60 15 66

IV.분석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1>은 기술 통계 분석 결과이다. 삶의 질의 평균은 3.27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의 평균은 2.48 표준편차는 0.66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용의 평균은 5.40으로 나

타났으며 표준편차는 7.99로 나타났다. 보유자산의 평균은 13,788.55, 표준편차는

26,000.40이다. 장애정도와 성별의 평균은 각각 0.32와 0.65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43.7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2.60으로 나타

났다.

<표 1> 기술통계 (N = 11391)

Note: 보유자산, 여가비용 (단위: 만원)

<표 2>는 상관관계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r =

.440), 여가비용 (r = .211), 보유자산 (r = .198), 성별 (r = .033)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정도 (r = -.166), 나이 (r = -.118)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 주관적 건강은 여가비용 (r = .194), 보유자산 (r = .141), 성별 (r = .089)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장애정도 (r = -.146), 나이 (r = -.255)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가비용은 보유자산 (r = .229), 성별 (r = .039)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장애정도 (r = -.092), 나이 (r = -.114)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자산은 장애정도 (r = -.076), 나이 (r = -.037)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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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1.삶의 질 1

2.주관적 건강 .440* 1

3.여가비용 .211* .194* 1

4.보유자산 .198* .141* .229* 1

5.장애정도 -.166* -.146* -.092* -.076* 1

6.성별 .033* .089* .039* .017 -.041* 1

7.나이 -.118* -.255* -.114* -.037* -.202* -.061*

모형1

최소자승법

β(t값)

모형2

고정효과

β(t값)

모형3

확률효과

β(Wald)

가설지지여부

상수항 2.27(59.79)* 2.27(59.48)* 2.27(59.79)*

주관적 건강 0.40(43.30)* 0.40(43.32)* 0.40(43.30)* 채택

여가비용 0.01(13.23)* 0.01(13.38)* 0.01(13.23)* 채택

보유자산 3.9×10-6(14.75)* 3.9×10-6(14.81)* 3.9×10-6(14.75)* 채택

여가비용×보유자산 -9.8×10-8(-6.54)* -1.0×10-7(-6.65)* -9.8×10-8(-6.54)* 채택

장애정도 -0.14(-10.93)* -0.14(-10.87)* -0.14(-10.93)*

성별 -0.01(-1.48) -0.01(-1.48) -0.01(-1.48)

나이 -0.01(-2.60)* -0.01(-2.42)* -0.01(-2.60)*

F 값 498.87* 499.58* -

Wald χ² - - 3492.09*

R² .2348 .2348 .2348

Note: 종속변수: 삶의 질, *p<.05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Note: *p<.05

2. 가설검증결과

<표 3>은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세 모형의 F값의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

왔기 때문에 제시된 세 개의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

적 건강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40, p<.05). 또

한, 여가비용은 삶의 질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0.01, p<.05).

또한, 보유자산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 =

3.9×10-6, p<.05). 다음으로, 여가비용×보유자산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β = -9.8×10-8, p<.05).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장애정도(β = -0.01,

p<.05)와 나이(β = -0.01, p<.05)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



장애인의 여가비용, 주관적 건강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9

변수 저 자산집단 고 자산집단

고 여가비용집단 3.21 3.54

저 여가비용집단 3.00 3.40

다음으로, <표 4>와 <그림 2>는 보유자산의 조절효과에 중앙값 분리를 이용한

추가검증의 결과를 제시한다 저 자산집단과 고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21로 나타

났으며 고 자산집단과 고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54로 나타났다. 저 자산집단과

저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00으로 나타났고 고 자산집단과 저 여가비용집단의 평

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즉, 저 자산집단의 저 여가비용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고 자산집단의 고 여가비용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조절효과 검증결과

Note: 종속변수: 삶의 질

<그림 2>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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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패널데이터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이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들의 여가비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통

하여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장애인들보다는 자산을 적게 보유한 장애인들이 지출하는

여가비용이 삶의 질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조절 효과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연구의 결과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좋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나이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들이 지출

하는 여가 비용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의 문헌들이 여가 비용의 효과에 대하여 미진하게 탐구한 점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들

의 여가비용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보유자산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도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확장시켜 추가로 검증하였다(김윤영 외, 2020; 김인애, 2021; 문준호 외,

2022). 이는 본 연구가 갖는 다른 이론적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더 건강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여가비용지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소 제약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

을 보유한 그룹을 선별하여 여가비용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

은 측면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할 방안을 고려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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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출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8년에 국한되

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는 보다 최신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가비용에 대한 측면을 주

로 고려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보다 다

양한 비용에 관한 특성을 탐구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면 더욱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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